직장 이동을 통한 선망직장 취업은 가능한가 by 오호영
●분석자료는한국고용정보원의「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1) 원자료(1~4차조사)
- 교육대는졸업후대부분교사로취업하므로분석대상에서제외
●선망직장은대기업, 외국인기업, 공기업, 공무원등을의미
●대졸자의 직장유형별2) 취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1~4차조사의 1차년도 원자료(2006, 2008,
2009, 2010년도)를 분석
●청년층은중소기업취업을기피하지만, 중소기업은대졸자에게도가장중요한취업처임. 
-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 비중은 4년제 대졸 20% 내외, 전문대졸 15% 내외이나, 중소기업
취업비중은전문대졸 50%, 4년제대졸 30% 정도를차지함.
● 대졸자의고용률(=취업자/전체표본)은 전체적으로낮아지는추세를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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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동을통한선망직장취업은가능한가
- 신규대졸자중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취업 비중은 4년제 대졸 20% 내외, 전문대졸
15% 내외이나, 중소기업취업비중은전문대졸 50%, 4년제대졸 30% 정도임.
- 2009학년도대졸자의출신대학별선망직장취업비중을살펴보면, 서울4년제(37.5%), 지
방국공립대(28.5%), 지방사립대(24.9%) 등출신대학에따른차이존재
- 2007학년도 대졸자가 2008년에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2010년에 대기
업 정규직으로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6.6%,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대
기업정규직으로취업에성공한비율은 2.8%로매우낮음.
- 2008년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2010년 선망직장 취업 가능성을 보면, 민간부문 선망직
장 취업에는 비경활(재학 제외)(6.2%)보다 비선망직장 취업(8.4%)이 더 유리하지만, 공공





1) 조사대상은 2년제 및 4년제(교육대
포함) 대졸자이며, 표본규모는 약 1만
8천 명(1차조사는 2만 6천 명임)
｜각주｜
2) 대졸자의 직장은 종업원 1,000인
이상 대기업, 300~999인 대기업,
외국인기업, 공기업, 공무원, 교육기
관, 300인 미만 중소기업, 기타취업
등 8개로 유형화. 단, 종업원 수는




1차조사 2005년졸업생(2004.8 / 2005.2) 2006년 2008년
2차조사 2007년졸업생 2008년 2010년
3차조사 2008년졸업생 2009년 2011년(미공개)




● 4차조사 1차년도(2010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출신대학별4) 졸업생의 취업 실태를 살펴보면, 선망
직장 취업 비중은 서울4년제(37.5%), 지방국공립대(28.5%), 지방사립대(24.9%) 등 출신대학에 따
른차이가뚜렷하게나타남.
- 중소기업 취업 비중은 출신대학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여 서울4년제 24.6%, 지방국공립대
28.6%, 지방사립대 36.0% 등으로나타남.
● 4년제 대졸자의전공별선망직장취업비중을살펴보면, 의약계열(43.0%), 사회계열(35.9%), 공학
계열(35.8%) 등의 순임.
｜대졸청년층의선망직장취업비중은30% 내외
● 2차조사 원자료(2008~2010년)를 이용하여 2007학년도 졸업자 중 2010년까지 추적에 성공한
대졸자 12,915명(전문대및 4년제대졸)을 대상으로분석
- 2007학년도대졸자가 100명이라고가정하고취업상황을분석한결과 2008년 9월 1일현재정규직
KRIVET Issue Brief
｜주｜
출신대학별 취업 실태 분석에는 전문
대, 4년제대학 졸업생 자료를 모두 사
용하였고, 전공별 취업실태는 4년제대
학졸업생자료만사용하여분석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4차조사 1차년도(2010년) 원자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1~4차조사 1차년도원자료.
｜각주｜
4) 출신대학은 서울소재 4년제대학(서울
4년제), 지방국공립 4년제대학(지방
국공립대), 지방사립 4년제대학(지방




5) 이하에서는 1차년도와 3차년도에 모
두 조사된 표본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분석함에유의
03대졸청년층의선망직장취업5)
[그림 1] 대졸자의출신대학별, 전공별취업실태
[출신대학별취업실태]                                      [전공별취업실태]
<표 2> 대졸자의직장별취업비중
전문대학 4년제대학
2006 2008 2009 2010 전체 2006 2008 2009 2010 전체
1,000인이상대기업 4.9 11.3 10.6 11.4 9.4 7.2 14.6 15.4 14.7 13.0
300~999인대기업 4.4 4.9 5.2 3.8 4.6 5.0 5.4 5.9 5.4 5.4
외국인기업 1.9 1.4 1.2 1.3 1.5 2.7 2.8 3.0 1.7 2.5
공기업 2.8 2.4 2.0 2.1 2.3 4.6 3.2 3.2 3.0 3.5
공무원 3.1 3.5 4.1 3.2 3.5 5.5 4.6 5.8 4.8 5.2
교육기관 3.4 2.8 3.8 2.7 3.2 8.2 6.9 9.0 6.2 7.6
중소기업 53.8 44.3 46.4 48.2 48.3 35.1 29.6 29.0 30.8 31.1
기타취업 8.5 10.4 6.1 5.0 7.6 9.1 9.2 6.7 5.4 7.6
재학(대학+대학원) 3.4 3.3 3.7 3.3 3.5 8.4 7.8 7.2 9.5 8.2
비경활 13.7 15.8 16.7 19.0 16.2 14.3 16.1 14.9 18.5 1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28,336 215,041 207,741 197,623 848,741 268,833 277,858 282,670 276,225 1,105,586
(단위 : %)
｜각주｜
3) 2006년에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종
업원 수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후
연도와 기업규모별 비교를 할 수 없
음에유의
취업 55명, 비정규직취업과기타취업 23명, 비경활 23명등임.
- 2년이 경과한 2010년 9월 1일 현재 이들의 취업상태를 보면, 정규직 취업 66명, 비정규직 취업과
기타취업 12명, 비경활 22명 등으로 정규직 취업이 11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중소기업 취업 증
가에의한것임. 
- 청년층의 선망직장(대기업, 외국인기업, 공기업, 공무원) 취업 인원은 2008년 27명, 2010년 31명으
로 4명증가하는데그침.6)
｜중소기업취업후직장이동을통한대기업이동경로는대단히제한적
● 2007학년도 대졸자가 2008년에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2010년에 대기업 정규직
으로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6.6%,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
업에성공한비율은 2.8%로 매우낮음.
- 2008년대기업비정규직으로취업했다가 2010년대기업정규직취업에성공한비율은 32.5%로가
장높으나수적으로는미미
- 2008년에 대기업정규직으로취업에성공했을경우 2010년 현재에도대기업정규직으로재직하고
있을확률은 79.7%로높게나타남.
● 대학 졸업 직후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면‘대학 졸업→대기업 비정규직 취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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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경활 계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중소기업
대기업 2,102(79.7) 34(1.3) 3(0.1) 275(10.4) 33(1.3) 173(6.6) 2,639(100.0)
정규직
공기업 33(9.3) 199(56.1) 29(8.2) 46(13.0) 8(2.3) 39(11.0) 355(100.0)
공무원 15(3.0) 50(10.0) 361(72.3) 18(3.6) 32(6.4) 21(4.2) 499(100.0)
중소기업 236(6.6) 31(0.9) 19(0.5) 2,679(74.9) 116(3.2) 460(12.9) 3,579(100.0)
대기업 66(32.5) 2(1.0) 4(2.0) 33(16.2) 55(27.1) 39(19.2) 203(100.0)
비정규직
공기업 5(7.8) 6(9.4) 0(0.0) 12(18.8) 24(37.5) 12(18.8) 64(100.0)
공무원 6(6.4) 4(4.3) 4(4.3) 14(14.9) 38(40.4) 24(25.5) 94(100.0)
중소기업 14(2.8) 8(1.6) 5(1.0) 168(33.5) 170(33.9) 114(22.8) 501(100.0)
기타취업 215(10.8) 91(4.6) 50(2.5) 461(23.1) 596(29.9) 532(26.7) 1,992(100.0)
비경활
재학 128(13.7) 37(4.0) 23(2.5) 188(20.2) 137(14.7) 222(23.8) 933(100.0)
비경활(재학제외) 127(6.2) 36(1.8) 117(5.7) 594(28.9) 228(11.1) 861(41.9) 2,056(100.0)











2010년 기타취업과 재학은 인원이 소
수여서보고하지않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2차조사(2008~2010년) 원자료.
(단위 : 명, %)
｜각주｜




●선망직장 취업 가능성은 민간부문의 경우 비선망직장 취업 쪽이 더 높지만, 공공부문은 재학을 제
외한비경활이더높음.7)
- <표 3>을 재정리하여 1차년도(2008년)의 상태별로 3차년도(2010년)에 민관부문별 선망직장 취업





념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민간부문 선망직장 취업을 위해서는 비경활 상태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비선망직장이라도일단취업을하는것이다소간유리함을의미함.8)
- 공공부문의 인재선발 방식이 지필고사, 점수 위주의 채용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고시족
혹은공시족으로미취업상태에서취업준비에전념하는청년층을양산하고있음이확인됨.
｜노동시장경력축적을통한선망직장취업경로확대필요
●대학원 진학, 취업 준비를 위한 미취업 등으로 비경활인구가 증가하여 신규대졸자의 고용률이 저
하하는양상을보임.
● 신규대졸자가 졸업 직후 선망직장 취업에 실패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 등 노동시장 경력축적을 통
해 대기업으로의 이동에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하여 대학 재학생들의 스펙 쌓기를
위한졸업연기, 대학원진학등고학력화경쟁이빚어지고있음. 
● 대졸자에게 노동시장 경력축적을 통한 선망직장으로의 취업 경로를 확대함으로써 대졸자의 적극
적취업을유도하고중소기업인력난해소에기여할수있을것임.
● 특히대졸청년층의조기취업을확산시키기위해서는대학졸업후미취업상태에서시험준비에
전념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공공부문 채용제도를 노동시장 경력이 반영될 수 있도
록개선할필요가있음.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서울시강남구삼성로 147길 46｜전화 : 02-3485-5000/5100｜팩스 : 02-3485-5200｜www.krivet.re.kr
｜각주｜
8) 비경활자 중에서는 취업에 대한 의
지가 전혀 없는 인구계층이 있을 것
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
능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이 적어도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2차조사(2008~2010년) 원자료.
[그림 3] 2008년 경제활동상태별 2010년 민간및공공부문선망직장취업가능성
